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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 “ 시편 16:11 

 

마리아 아델게르트 수녀는 전통적 개신교 집안의 다섯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 첫째 아이는 6개월일 때 

사망하였다. 맏이였기 때문에, 또한 당시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델라이드는 강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평생 그의 특징이 되었다.  아버지는 법률가였는데, 1934년에 군 경력을 시작하면서 직업상의 전출 

때문에 1941년까지 가족들이 거의 매년 이사를 다녔다.  

1945년 4월, 어머니는 네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메클렌부르그-서 포메라니아를 넘어 슈베린 이전까지 서쪽 

전방으로 도주했다. 중간에 몇 번이나 멈춰야 했지만 결국 1945년 11월, 뮨스터에 있는 여러 친지들과 만날 수 

있었다. 훨씬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동쪽 경계에서 

러시아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1955년 “아데노이어- 암네스티”와 연결되어 풀려났다.  

M. 아델게르트 수녀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덕분에 삶의 즐거움을 결코 잃지 않았다고 

했다. 15년간 네 아이를 혼자서 돌보았던 어머니는 용기를 잃지 않고 항상 삶의 기쁨을 간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시간에 아델라이드는 간호학을 공부한 다음 뮨스터의 볼파르트슐레에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이 

학교에서 아델라이드는 가톨릭 신자들과 접하게 되었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하인리히 슈페만의 인도와, 

철저한 식별을 거친 아델라이드는 1952년에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1969년, 자신의 신앙과 강한 사회적 투신은, 한도르프의 몇 몇 수녀들을 통해 알게 된 수녀회로 아델라이드를 

이끌었다. 아델게르트 수녀는 후에 고등 학교 교육을 마치고, 뮨스터에서 철학, 독일어, 심리학을 공부하였으며, 

1974년에서 1986년까지 아렌의 성 미카엘 고등학교에서 교사이자 자문으로 일했다. 그곳에서 수녀는 전문성과 

문화적 개방성뿐만 아니라 친절함, 연계, 겸허한 신앙으로 깊은 자취를 남겼다.  

그 이후 9년간, 수녀는 1995년까지 코스펠드 관구를 이끌었다. 수녀의 활력과 비전은 수도 생활을 쇄신하기 

위해 총회에서 정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며, 풍부한 삶의 체험, 설득력, 하느님에 대한 신뢰, 

동료수녀들도 이 시간 동안 지지가 되어주었다. 수녀는 조언과 비판에 열려있었고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었다.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래와 음악을 즐겼다. 

자신의 임기가 끝났을 때, 아델게르트 수녀는 뮨스터에서 매우 활동적인 은퇴기를 시작하였다.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수녀는 “축제의 해 2000” 켐페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2008년에는, 뮨스터에 살았을 때인 

2001년 이래 분원 책임수녀로 있었던 아렌으로 다시 옮겨왔다. 2011년에는 코스펠드 안넨탈로 들어와, 

2009년부터 죽을 때까지 학대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우리 기관의 연락 담당이 되었다. 수녀는 그들과 

대화했고, 필요할 때는 전문적인 도움도 주었다. 수녀의 이해심 있는 경청은 화해와, 삶을 직면할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마리아 아델게르트 수녀는 사전에 어떤 징후도 없이 밤에 세상을 떠났다. 잠든 사이에 평화로이 스러져간 

것이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는 함께 하던 수녀의 삶에 대해 감사하며 이제는 

하느님 현존 안에서 풍성한 삶을 찾았다고 믿는다.  


